
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
(인터넷) 2024. 11. 10.(일) 11:00

 (지면) 2024. 11. 11.(월) 조간
배포 2024. 11. 8.(금) 오후

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
- 11. 11.(월) ~ 29.(금) 간 천일염, 젓갈류(새우젓, 굴젓, 멸치젓 등) 등 품목
-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-2112 또는 카카오톡 ‘수산물원산지표시’ 채널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

수 있도록 11월 11일(월)부터 29일(금)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

실시한다고 밝혔다.

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, 새우‧굴‧멸치 등

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*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,

냉동부세, 냉동멸치, 가리비, 염장새우 등이다.

    * ’23년 11월 ~ ‘24년 2월 수입량 상위 품목

점검 대상은 젓갈시장,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

포함한다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, 수산물명예감시원

997명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.

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,

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

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고,

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

점검하고 관리해왔다”라며, “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

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-2112 또는 카카오톡 ‘수산물원

산지표시’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, 정부도 안

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·점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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